
               시니어 순모임(6 월) 

 찬 양---찬송가 288 장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다같이 

 대표기도 ------------------------------------------------ 맡은이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말씀나누기 --------------------------------------------- 다같이 

 합심기도 ------------------------------------------------ 다같이 

1. 블레싱 파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과 다음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2.  여름 단기선교팀 모두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선교를 

마치고 선교지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아나게 하옵소서 

 광고 ------------------------------------------------------ 맡은이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니어 순모임을 종강합니다. 다음 순모임은 10 월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욱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담당목사(최정호) 휴가 기간(6 월 23-30 일) 동안은 장례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순장 또는 목양담당목사에게(703-678-1043) 

연락을 하면 됩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 에베소서 6:5-9 절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남편과 아내의 삶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종들과 상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번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5 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상전에 대한 순종할 것을 

말하며 이 때 순종의 의미는 마음 없이 하는 굴종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서 

마음을 들여 듣다는 의미입니다.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듯 

상전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6-7 절 말씀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 게 하듯 

하지 말라 “  바울은 종들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즐겁게 하라, 노예의 삶이라도 기쁘게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라’는 의미는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프쉬케,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아 정성다해 행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노예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할 것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리,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세례요한의 

대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일하다”는 “아바드”라는 말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바꿉니다.  

9 절은 상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 9 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주님처럼 대하듯 

너희들도 종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바울이 잘못된 노예제도나 여성해방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이렇게 대하는 사회를 

그냥 보고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세상체제의 변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 노예제도가 없어진다고 노예 같은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세상정치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격체의 진정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인 세상, 남녀와 빈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바꾸는 것 

복음의 능력,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상전이 따로 없고 종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고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소중합니다.   


